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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6.  9.(화) 12:00

(지  면) 2026. 6. 10.(수) 조간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의 힘
행안부, 지역별 ‘온마을 돌봄밥상’ 가동

 - 관악구·정선군 등 전국 17개 지방정부 최종 선정
 - 먹거리 나눔으로 사회적 고립 해소 및 마을공동체 회복 지원
 - 주민자치회 주축의 실질적 돌봄 실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한 ‘온마을 돌봄밥상’ 공모 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

했다.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먹거리 나눔과 돌봄서비스를 통해 사

회적 안정망을 촘촘히 하고,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공동체 활

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전국 17개 지방정부 선정, 주민 주도 공유주방으로 촘촘한 돌봄망 구축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관계 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사

회적 고립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마을 단위 공유주방 조

성과 주민자치회 중심의 돌봄 활동을 지원하는 ‘온마을 돌봄밥상’ 공모를 

진행했다.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지방정부는 ▲서울 관악구 ▲부산 동구 

▲인천 옹진군 ▲광주 동구 ▲경기 가평군 ▲강원 정선군 ▲충북 괴산군 

▲충남 논산시 ▲충남 당진시 ▲충남 서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곡성군 

▲전남 보성군 ▲전남 해남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합천군 

총 1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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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8천만 원 특별교부세 지원, 3년간 지역 거점 돌봄 모형 운영

 선정된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주방을 기반으로 반찬 나눔, 건

강·영양 상담, 심리 상담 연계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정부에 최대 8천만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지역 거점 공간 조성을 돕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6월부터 2029년 6월까지 3년간 이어지며, 주민자치

회 등 마을공동체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하고 지방정부는 사업 총

괄과 행정적 지원을 맡는 협력 체계로 운영한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온마을 돌봄밥상 사업이 단순

한 먹거리 지원을 넘어 주민 간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지역 돌봄의 성공 모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책임자 과  장 박남기 (044-205-6411)

스마트안전기획팀 담당자 사무관 이수민 (044-205-6413)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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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온마을 돌봄밥상 공모사업 선정 지방정부

< 12개 시도 17개 시군구 >

연번 시도 시군구 사업명

1 서울 관악구 난곡 온(溫)나눔 돌봄사업

2 부산 동구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구 식탁

3 인천 옹진군 옹진형 온마을 돌봄밥상

4 광주 동구 수요밥상

5 경기 가평군 가평형 온(溫)마을 돌봄밥상

6 강원 정선군 광산에서 다시, 온기밥상

7 충북 괴산군 따숨찬 반찬 나눔

8 충남 논산시 고립을 녹이고 관계를 잇는 달콤한 돌봄 한상

9 충남 당진시 면천 온마을 돌봄밥상 공유주방 기능보강 사업

10 충남 서천군 화양 온마을 생명돌봄 회복밥상 사업

11 전북 진안군 진안고원 365일 흰구름 온기밥상

12 전남 곡성군 한끼로 연결되는 죽곡형 온(溫)마을 돌봄 플랫폼 구축사업

13 전남 보성군 벌교 온마을 공유주방: 희망찬(饌) 허브

14 전남 해남군
해남형 온마을 돌봄밥상 조성사업, 

아침을 여는 아이, 한 끼로 이어지는 돌봄

15 경북 예천군 사랑의 반찬나눔 공유주방 운영

16 경남 하동군 하동군 따뜻한 한끼, 함께 차리는 이웃돌봄

17 경남 합천군 한 끼 잇다


